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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  론

돌대구과(family Moridae) 어류는 전세계적으로 18속 105여
종이 알려져 있고(Nelson, 2006), 우리나라에는 성어 2종 즉 놀
락민태(Lotella phycis)와 돌대구(Physiculus japonicus) 그리
고 자치어(Laemonema nana) 1종이 보고되었다(Kim and Yoo, 
2000; Kim et al., 2005). 이들 돌대구과 어류의 특징은 2개의 등
지느러미를 가지며, 첫 번째 등지느러미의 기부가 두 번째 등지
느러미의 기부보다 짧고, 머리 훨씬 뒤편에서 등지느러미가 시
작되어 꼬리지느러미 앞까지 이어지며, 아래턱의 끝부분에 수
염을 가진다는 점이다(Nelson, 2006). 
돌대구과에 속하는 Laemonema속(신칭: 짧은수염대구속) 어
류는 전 세계적으로 16종이 알려져 있으며(Froese and Pauly, 
2014), 이 가운데 국내에는 제주도 주변해역, 대한해협, 동해에
서 짧은수염대구(Laemonema nana)의 자치어(체장 1.4–10.5 
mm)가 채집되어 보고(Kim and Yoo, 2000)되었을 뿐 미성어 
또는 성어에 관한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. 따라서 자치어 만을 대
상으로 한 미기록종 보고는 성어 채집이 어려운 분류군의 경우, 
해양생물의 종다양성 관점에서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는 있

겠지만, 이들 어류가 자라서 우리나라 해역에 정착하여 분포하
는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종을 한국 어류상 목록
에 추가하는 문제는 분류학자 간에 논란이 될 수 있다. 즉 Kim 
et al. (2005)은 L. nana를 우리나라 어류상 목록에 포함시키지 
않은 반면, Kim (2011)은 포함시켰다. 따라서 짧은수염대구와 
같이 자치어 만을 대상으로 보고된 종은 향후 우리나라 해역에
서 이들 종의 성어분포를 확인하고 채집된 표본을 대상으로 형
태적 특징을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. 따라서 
최근 우리나라 남부의 연근해에서 짧은수염대구 성어 6개체가 
채집되어 이들 표본들을 대상으로 짧은수염대구의 형태형질을 
상세히 기술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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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류의 형태형질을 대상으로 한 계수와 계측은 Hubbs and 
Lagler (1964)의 방법을 따랐으며, 어체의 계측은 verniar cali-
per로 0.1 mm단위까지 측정하였다. 척추골수는 soft X-ray 
(HA-100; Hitex Co., Tokyo, Japan)를 이용하여 계수하였다. 

결   과 

Laemonema	Johnson,	1862

(국명신칭:	짧은수염대구속)

Laemonema Günther in Johnson 1862: 171 (type species: 
Laemonema robustum Johnson, 1862).
기재: 등지느러미는 2개이며, 두 번째 등지느러미는 40–73개
의 연조로 구성되었다; 뒷지느러미는 톱니형태가 아니다; 꼬리
지느러미의 꼬리자루는 작고 얇다; 양안간격은 눈 지름 또는 안
경과 같거나 작다; 턱에는 1개의 수염을 가진다; 배지느러미는 
2개이다; 발광기관이 없다(Cohen et al., 1990; Meléndez and 
Markle, 1997).

Laemonema	nana	Taki,	1953

(국명:	짧은수염대구)

(Fig. 1; Table 1)
Laemonema (Guttigadus) nana Taki, 1953: 205 (type local-

ity: Ategi-jima, Japan).
Laemonema nana: Okamura, 1984 (Japan): 91; Nakabo, 

2002: 411 (Japan).
Guttigadus nana: Meléndez and Markle, 1997: 659 (Japan). 

Fig. 1. Laemonema nana Taki, JNU-1132, 63.5 mm SL, Jeju Is-
land.

Table 1. Comparison of morphological characters of Laemonema nana

Counts and measurements Present study Meléndez and Markle (1998)      Takahashi et al. (2003)
Standard length (mm) 49.1-67.0 42.3-73.1 50.1
Number of specimens 6 12 1
Counts

First dorsal fin rays 5 4-6 5
Second dorsal fin rays 46-52 45-54 48
Pectoral fin rays 22-23 22-24 22
Pelvic fin rays 2 3 2
Anal fin rays 46-47 46-53 49
Vertebrae 39 39-41 -
Gill rakers 1-2+4-6 1-2+4-6 -

In % of standard length 
Body depth at the anus 16.0-17.4 15.6-21.1 17.2
Head length 24.3-26.8 23.3-26.0 23.8
Snout length 5.2-6.1 5.6-6.9 5.7
Eye diameters 7.4-8.2 6.3-7.4 6.9
Upper jaw 10.8-13.4 - 9.9
Babel on chin 3.8-4.0 4.4-6.4 -
Interorbital length 5.5-7.7 5.2-7.1 5.1
Predorsal fin length 26.5-29.8 27.7-32.2 -
Preanal length 35.6-41.8 31.6-42.2 -
Preanal fin length 41.9-43.4 34.7-43.8 -
Pectoral fin length 14.4-15.6 - -
Pelvic fin length 12.7-14.0 -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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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찰재료: NFRDI 20120801, 표준체장(standard length, SL) 
45.8 mm, 서해남부, 저층트롤, 2012. 8. 1; JNU–1177, 67.0 
mm SL, 제주도, 저층트롤, 2013. 12. 1; JNU–1178, 58.7mm 
SL, 제주도, 저층트롤, 2013. 12. 1; JNU–1132, 63.5mm SL, 제
주도, 저층트롤, 2013. 12. 1; JNU–1332, 49.1 mm SL, 제주도, 
저층트롤, 2013. 12. 1; JNU–1390, 42.6 mm SL, 제주도, 저층
트롤, 2012. 4. 4. 
기재: 채집된 짧은수염대구 6개체를 대상으로 형태형질의 계
수와 계측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. 제 1등지느러미 5개 
연조, 제 2 등지느러미 46–52개, 가슴지느러미 22–23개, 배지
느러미 2개, 뒷지느러미 46–47개, 새파수 1–2+4–6, 척추골수 
39개이다. 
몸은 옆으로 납작한 형태로 후방으로 갈수록 가늘어 지며, 크
기가 작은 둥근비늘(cycloid scale)이 몸을 덮고 있으나 비늘이 
쉽게 탈락된다. 머리는 작고 둥근 형태를 띤다. 주둥이는 둥글
고, 위턱이 아래턱보다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으며, 눈의 뒷지점
까지 도달한다. 눈의 크기(안경)는 양안간격과 유사하거나 약
간 크다. 아래턱에는 한 개의 짧은 수염을 가지며, 입에는 2–3열
의 작은 원뿔형 이빨이 있다. 등지느러미는 2개이며, 제1등지느
러미는 머리 뒤편 가슴지느러미의 중간지점 위에서 시작된다. 
제2등지느러미는 뒷지느러미 약간 앞쪽에서 시작되어 홈 없이 
높이가 거의 일정하게 꼬리지느러미 앞까지 연장되지만 꼬리
지느러미와는 분리되어있다. 가슴지느러미의 끝은 뒷지느러미
의 시작점을 약간 지난다. 배지느러미는 길게 연장되었으나 항
문까지 도달되지는 않으며 배지느러미의 말단은 2개로 분리된
다. 항문은 뒷지느러미 바로 앞에 위치한다. 측선은 제 2등지느
러미 앞부분(약 10–11번째)에서 아래쪽에서 급격하게 휘었으
며 꼬리자루까지 이어져 있다. 그리고 꼬리지느러미는 둥글다. 
채색: 신선한 상태에서 몸은 전반적으로 분홍색이 섞여있는 
갈색을 띠며 항문 앞 배 부분은 흰색을 띤다. 등지느러미의 말단
은 검은색을 띠며 전반적으로 연한 노랑색이다. 꼬리지느러미
는 연한 노랑색을 띠며 가슴지느러미는 분홍색, 배지느러미는 
흰색, 그리고 뒷지느러미는 연한 분홍색을 띤다. 알코올 고정 후
에는 몸과 머리는 갈색, 그리고 각 지느러미는 흰색으로 바뀐다. 
분포: 제주도 주변과 서해남부해역(본 연구; 성어), 남해 및 동
해남부해역(Kim and Yoo, 2000; 자치어), 일본의 세토(Seto)내
만과 토사만(Tosa Bay)의 50 m 보다 얕은 수심(Nakabo, 2002) 
그리고 혼슈의 태평양에 면한 연안(Meléndez and Markle, 
1997)을 포함한 북서태평양 연안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
져 있다.
비고: 우리나라 서해남부 및 제주도 연근해에서 채집된 6개체
는 두 번째 등지느러미가 46-52개인 점, 뒷지느러미가 직선인 
점, 배지느러미가 2개인 점, 그리고 눈 지름이 양안간격보다 큰 
점 등이 짧은수염대구속(Laemonema)과 일치하였다. 종 수준
에서는 첫 번째 등지느러미가 실 형태로 연장되지 않는 점, 측
선이 제2등지느러미의 전반부에서 아래로 급격하게 휘어진다

는 점, 2개의 배지느러미 연조가 말단에서 분리되는 점, 위턱보
다 아래턱이 돌출된 점, 그리고 Table 1에 제시한 계수 형질들
을 근거로 하여 이들 개체들을 L. nana로 동정하였다. 또한 기존
의 문헌(Meléndez and Markle, 1997; Takahashi et al., 2003)의 
기재와 비교하였을 경우에도, 한국산 짧은수염대구 6개체는 계
수, 계측형질에서 대부분 잘 일치하였으나, 안경과 수염의 길이
에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(Table 1). 이러한 형태적 차이
는 지리적 변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지만, 향후 유전적 연구를 
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.
지금까지 보고에 의하면 L. nana는 최대 크기가 표준체장 

73.1 mm로 소형 어류에 속한다. 이 연구에서도 채집된 6마리
의 개체 크기는 49.1-67.0 mm 범위로 작았으며, 이들 가운데 표
준체장이 42.6 mm인 개체는 알을 갖고 있었다. 따라서 지금까
지 보고된 어체의 크기와 알을 가지는 암컷 개체를 고려했을 때 
우리가 채집한 짧은수염대구 개체들은 성어로 판단된다. 

L. nana는 성장하면서 형태적인 특징들이 점진적으로 변화
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즉 알에서 부화된 L. nana는 체장이 
약 4.5 mm부터 각 지느러미의 여린 줄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
약 6.8 mm 때 성어의 지느러미 수와 같아진다(Kim and Yoo, 
200). 또한 흑색소포의 모양 및 분포에 있어서 머리 꼭대기, 꼬
리중앙 및 꼬리지느러미 기부에 커다란 나뭇가지 모양의 흑색
소포가 나타나지만 성장함에 따라 그 크기는 감소하며 성어에
서는 나타나지 않는다. 

L. nana의 분포수심에 관하여 Meléndez and Markle (1997)
는 25-60 m, 그리고 Nakabo (2002)는 50 m보다 낮은 수심이
면서 사니질(sandy-muddy)로 구성된 저층에 서식하는 것으로 
보고하고 있으나, 이 연구에 사용된 개체들은 지금까지 보고된 
수심보다 깊은 50-100 m 수심의 저층에서 채집되었다. 따라서 
이 종이 기존에 보고된 수심보다 다소 깊은 수심까지 분포할 것
으로 생각되나 앞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. 

L. nana는 동아시아에 분포하는 어류 중 근연종인 L. longipes
와 형태적으로 유사하지만, 배지느러미의 분리 위치(L. nana는 
말단에서 분리됨 vs. L. longipes는 기부부터 말단까지 분리됨), 
측선형태(L. nana는 제2등지느러미의 앞부분에서 아래쪽으로 
급격하게 구부러짐 vs. L. longipes는 어체의 중간쯤에서 서서
히 구부러짐), 입의 돌출형태(L. nana는 위턱이 아래보다 돌출
됨 vs. L. longipes는 아래턱이 돌출됨) 그리고 지느러미 색깔
의 차이(L. nana는 옅은 노랑색 또는 흰색 vs. L. longipes는 검
은색)로 구분된다(Nakabo, 2002). 그리고 L. nana는 우리나라
에 분포하는 놀락민태(Lotella phycis) 또는 돌대구(Physiculus 
japonicus)와 달리 배지느러미가 2개인 점(놀락민태는 9개; 돌
대구는 6-7개)과 제2 등지느러미 연조 수가 45–54개인 점(놀락
민태는 57–67개; 돌대구는 60–68개)으로 잘 구분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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